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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상황. 코코로는 자신의 배를 짓밟고 있는 지클린데의 다리가 눈에 들어온다. 

 

'이 체격이라면 할수 있어...!' 

 

 

코코로가 자신을 밟고있던 지클린데의 다리를 붙잡고는 지클린데의 뒷다리를 걸어 테이크다운을 시도하자 방심하고 있던 지클린데는 그대

로 넘어지며 아킬레스 락을 허용한다. 

 

"큭...! 건방진...!" 

 

하지만 관절기가 미숙했던 코코로의 아킬레스 락은 완벽하지 않았고 몸을 흔들어 기술의 유격을 만들어낸 지클린데가 코코로의 다리를 밀

어내며 탈출한다. 

비록 완벽한 기술은 아니었지만 먼저 스탠딩 포지션을 잡은 코코로가 유리해진 상황. 마력을 최대한 집중시킨 주먹으로 지클린데를 내려치

려할때였다. 

"놓치지않아! 마권! 샤이닝ㅂ...!" 



 

순간 지클린데가 앞으로 내딛은 코코로의 다리를 양 팔로 붙잡고 자신의 양다리를 X 모양으로 교차시켜 코코로의 뒤쪽 다리가 앞으로 움직

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킨다. 

 

'윽...! 하반신이...!' 

 

다리의 움직임을 완전히 봉인당해 주먹이 닿지 않게 되어 주춤거리는 사이 지클린데가 교차시킨 다리를 그대로 밀어내 코코로를 넘어트린

다. 양다리를 찢기며 주저앉아버린 코코로가 재빨리 거북이처럼 몸을 웅크리면 지클린데가 등 위에 올라타 속삭인다. 

 

"건방진 짓을 하시네요? 언니. 그라운드라면 이길거라 생각했어요?" 

 

"크윽...! 그렇다면...!" 

 

 

코코로가 등으로 밀어내며 몸을 일으키려하자 지클린데가 코코로의 양다리에 훅을 걸어 강제로 벌리게 만든 뒤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코

코로에게 백 테이크를 시도한다. 

당황한 코코로가 몸을 반전시켜보지만 이미 지클린데의 손바닥 위. 코코로의 오른팔을 잡아챈 지클린데가 양 다리를 코코로의 목에 걸고 

조르기를 건다. 

 

"저질러주셨네요, 잡몹 언니. 언니 탓에 제 드레스가 흙투성이라고요? 어떻게 책임져주실건가요?" 

 



지클린데의 다리가 조여들자 코코로의 얼굴이 허벅지에 낀 채로 추잡하게 일그러진다. 

 

'우굿...! 케엑...! 숨이...!' 

 

"후훗, 좋은 낯짝이에요 언니♡" 

 

연하의 상대에게 유린당한다는 굴욕에 고통까지 뒤섞여 코코로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인정 못해...! 블로우하트는 무적이란말야! 누가 너 같은 녀석의 장난감이 될까봐...! 

반드시 좆되게 만들어주겠어! 

 

먼저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다리 그립을 공략할까? 

아킬레스 락이 효과가 있었다면 다리에 데미지가 남아있을거야! 

차라리 팔 힘으로 벗어날까? 

내 힘이면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고, 보통의 상대라면 이게 정석적인 방법. 거기다 바로 공격으로 전환하면 한번에 역전할 수 있어! 

 

1. 팔 힘으로 들어올려서 내려친다 

2. 다리 그립을 공략한다 


